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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바이처를 따르라

나    운   영

   

   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라면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음악가이다.  「약藥」자와 「악樂」자를 비교하

여 볼 때 약藥자의 모자를 벗겨 버리면 악樂자가 된다. 한글로 보면  「약」의 획을 하나 떼어버리면  「악」이 된다.  

이렇게 생각한다면 의학과 음악은 너무나 접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.

    음악을 사랑하는 대학생 중에 의・약 계통의 학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

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관현악단 아닌 교향

악단이 조직된 것도 의학도를 중심으로 한 성대교향악단(경성 제국대학 교

향악단)이고, 우리나라 양악계의 대 선구자요,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인 

홍난파 선생님도 세브란스 의전을 거쳐 나간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법문 

계통보다는 이공계통이 또한 이공계통보다는 의 ・ 약계통 학생들이 음악을 

즐긴다는 사실이 증명된다.

    요즈음 음악요법이란 말이 가끔 들려오고 있는데 정신 신경계통의 병이

나 특히 폐병에는 음악요법이 특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의학과 음악의 

합작으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.

    음악을 즐기는 것은 의,약 계통의 학생들의 본능이라고 나는 믿고 있으

나 만약에 아직까지도 음악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는 두 가지 권고를 하고 싶다.

    「첫째, 음악을 편애하지 말라」  고전음악이든 현대음악이든, 순수음악이든 경음악이든, 성악곡이든 기악곡이

든, 종교음악이든 세속음악이든, 양악이든 국악이든 모든 음악을 골고루 즐길 줄 알아야만 폭이 넓은 교양인이 

될 수 있다는 말이다. 편식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편애해선 안 된다. 때와 장소에 따

라 여러 가지의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.

    예를 들어 고전음악만을 즐기는 나머지 현대음악을 외면해 버리거나 순수음악을 존중하는 나머지  째즈를 절

대 배격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. 이런 사람은 성격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.

    「둘째, 음악을 듣는데 식중독을 일으키지 말라」  음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. 저속한 음악, 퇴폐적인 음악, 음

란한 음악, 유치한 음악 등이 있다. 요즈음 판을 치고 있는 대중가요, 왜색 유행가,  히피족들이 즐기는 광적인 음

악 등으로 말미암아 식중독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이다. 이와같이 독소를 품고 있는 음악音惡은 사람을 타락의 길

로 인도하고 말 것이니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공해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겠다. 즉  「정신위생상 해로운 음악」을 

마구 듣다가는 식중독을 일으키게 마련이니 영양소가 담뿍 들어 있는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다.

   지금까지 나는  「의학」과  「음악」이 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말과, 음악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과, 

음악을 즐기되 편식, 식중독에 주의하라는 말을 했다.

    끝으로  슈바이쳐를 본받으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주고 싶다. 의학과 음악과 종교의 합작만이 육신의 병과, 영

혼의 병을 모조리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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